
2025년 11월 23일 요 17:6~11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과 다른 것은, 주기도문은 가르쳐진 

것이고, 이것은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기도를 할 때, 적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나오는대로 할 수도 

있지요? 설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이가 이 둘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2. 이 긴 기도를 어떻게 다 적었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주기도문이야,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 듣고 기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26절까지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다 복기하기엔 좀 무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3. 분명 요한에게는 어떤 비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 전체를 다 꿸 수 있는 실마리 같은 것이지요. 그런 

것은, 이 기도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만 집어낼 

수 있다면, 시편 119편 같은 것도 외울 수 있겠지요. 

4. 그 실마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절 이하를 보면, 그 비슷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것이냐? 아들의 것이냐? 또는 세상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두고 예수께서는 다방면으로 이 기도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5. 6절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는 그들을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께 속하게 된 자라는 

소리지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6.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임을 재차 확인하여 

주시지요. 그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7.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란, 주인이 바뀐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을 자기 아들에게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8. 어느날 그들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뒤로했지요. 이건 시키거나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지요. 

9.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남이 먼저냐? 부르심이 먼저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먼저냐?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먼저냐? 무엇이 원인이냐?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닭이냐 달걀이냐?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 거듭남이 먼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0. 6절 끄트머리에 예수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먼저 들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들었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준 것이 먼저고, 들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런 순서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11. 그러나, 6절 초반에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냈다”고. 무슨 말입니까? 나타내기 전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일이 있었다는 소리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2. 그러니까 제 1 원인을 찾자면,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따릅니다. 그 끝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13.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러한 새생명으로 태어나야, 새 삶을 살아갈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14. 복음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 이전에, 그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예수께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 순서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드리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도 잘 아는 것입니다.  

15.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나타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16. 이름이란 곧 하나님을 지칭하여 부르는 한 소리지요?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 

알려졌지요. 그 이름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소리지요. 

말씀이신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17.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고 여행하셨지요. 예수는 그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18.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누굴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세상 중에서 내개 준 사람들! 또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것은 또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알게된 그 제자들이지요. 그들이 안 것입니다. 

19. 그래서 종합하자면, 제자들이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아는 자들이지요. 

자기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자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주신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라는 소립니다.  



20.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시마고 약속하신 그 메시야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8절 기도에 따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알고 믿은 것입니다.  

21. 예수와 함께 이 예루살렘 언덕길을 오르면서, 그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고, 그와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잔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 대신 받고 돌아가실, 하나님 그 자신임을 안 것이지요. 또 심지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도 동행하신 그가 바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22. 이 과정, 알고 믿는 과정을 우리가 제자훈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캠프에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가는 길이지요. 거듭난 성도가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직 

하나님이 예수께 소유권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제자훈련을 갔다는 것이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것입니다.  

23. 바로 그런 자를 위하여서라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4.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제자훈련도 한다는 것을 알지요. 이런 자와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5.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지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목자이신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자들마저도 흩어질 것입니다. 

26. 예수께서는 그렇게 흩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된다든가, 무슨 융합을 한다든가 

연합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건 정말 복음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아는 

제자훈련의 과정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7.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